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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7기동전단,함내교육·간담회

강감찬함승조원 '더높아진' 성인지감수성

19일강감찬함승조원들이성인지교육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부대제공

해군7기동전단 4400톤급 구축함(DDH-

Ⅱ)강감찬함은 19일함내에서승조원대

상성인지교육을했다.

교육은강사와승조원들이자유롭게토

론하는참여형방식으로진행됐다.특히최

근이슈가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데이

트폭력, 조직내성희롱문제등을토론하

며성인지감수성을높였다.

강감찬함은지난 8일에는여군장교·부

사관간담회를개최했다. 함정에서여군이

겪는애로사항과고충을수렴하고, 해결방

안을토의했다.

강감찬함은매년 3월을 '양성평등의달'

로지정해성인지함양활동을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권용구(대령) 강감찬함장은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없는안전한부대문화조성

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원준기자

서측도서최전방장병 '더 강인해진' 정신전력

해병대2사단 '찾아가는정훈콘서트'

해병대2사단이해·강안경계작전부대장병

을찾아가는정훈콘서트를추진해호평받

았다.

찾아가는정훈콘서트는지난 7일강화도

대산리중대를시작으로 19일 교동도인사

리중대까지연속으로시행됐다.

콘서트첫순서는정훈장교의특별정신

전력교육이다.장병들은퀴즈를풀며우리

가마주한적을알아보고,접적지역에서군

복무의미를되새겼다.

이어사단군악대의신나는연주회가마

련됐다.스윙밴드공연,뮤지컬OST메들

리, 기타연주, 군소품을활용한난타공

연등이장병들의흥을돋웠다.특히뮤지

컬 '빨래'를각색해해병의전우애를보여

준무대는장병들에게웃음과감동을선사

했다.

군악연주회사회를맡은강명수병장은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에게 작

은 즐거움을 선물해 보람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사리중대정효상일병은 "정훈콘서트

를통해해병대와청룡부대일원이라는자

부심·뿌듯함을느꼈다"며 "교육에서배운

것을바탕으로서측도서사수임무를완수

하겠다"고다짐했다.

사단은연말까지말도, 볼음도, 석모도

등해·강안경계작전부대를방문해장병정

신전력과자긍심을함양시킬계획이다.

이원준기자

19일열린제8차한국-싱가포르해군대해군회의에서곽광섭(오른쪽)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과오거스

틴림싱가포르해군작전부장이대담하고있다. 해군제공

해군은 19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8차

한국-싱가포르해군대(對)해군회의를개

최했다.

이번회의는양국의해양안보협력강화

에발맞춰해군간주요현안을논의하고,

교류협력증진을위해마련됐다.양국해군

은지난2001년부터주기적으로해군대해

군회의를열어해양안보분야에서긴밀히

협력하고있다. 이번회의에양국해군대

표로는곽광섭(소장)해군본부기획관리

참모부장(기참부장)과 오거스틴 림

(Augustine Lim·준장) 싱가포르 해군

작전부장이참석했다.

양측대표단은회의에서△고위급인사

교류및군사교육활성화△연합훈련참가

확대△해양안보협력강화△해양유·무

인복합체계구축협력△잠수함분야협력

강화등을심도있게논의했다.

특히미래전장을 주도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발전을위해노하우와정보

를교류하는등관련분야협력을강화하기

로의견을모았다.

곽 부장은 "싱가포르는 1975년수교이

래외교·안보는 물론 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오가는아세안지역핵심협력국"

이라며 "양국 해군이 교류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관계로발전하기를바란다"

고말했다. 이원준기자

한·싱가포르,해양유·무인복합전투체계발전논의
8차해군대해군회의열고협력모색

교류활성화·잠수함분야등도다뤄

해병대2사단군악대장병들이찾아가는정훈콘서트에서뮤지컬 '영웅'OST를부르고있다. 부대제공


